
SK인천석유화학, 면적초과 “적발”
공장등록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 넘어 … 11월27일 검증결과 발표

SK인천석유화학이 도시계획 면적을 초과해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근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은 11월25일 시의회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K인천석유화학 감사 결

과를 일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근 국장은 “감사 결과에서는 공장등록 면적이 도시계획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SK에서는

시가 적용한 법과 다른 법을 적용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사후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공장 증설이 이루어졌고 미신고 시설물이 현재 알려진

28기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역 주민 등 1만3590명이 제출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

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직 감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 내용을 계속 파악 중”이라며 “법률 대

리인을 통해 인천시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장의 주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위해성 검증단>은 11월27일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검증 결과 발

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3개월 활동을 마치게 된다.

검증단 관계자는 “인천시가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증설 공사가 중단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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